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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ERDAY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입학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봅시다

어린 시절 공기 좋고 물 좋은 충북 괴산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
다.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고등학교 시절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 차차 마음을 회복해가면서 게임 디자이너 및 프로그래머가
되어 사람들의 편견을 부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
해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학동안, 당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들어봅시다

TODAY

대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학을 해나가면서 게임제작에 필요한 지식들을 습
득해나갈 것입니다.
동아리나 스터디를 통해 같은 길을 희망하는 동기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같이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서로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기들끼리 서로서로 격려해가며 화합해가는 과정에서 서
로에 대한 유대도 쌓아가고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당당한
자신으로 변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세계에 진출해서 사람들의 편견을 부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을 희
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등의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블리자드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졸업후 당신은 무엇이 되어 있나요

FUTURE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
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합시다

FREE TALK

대학교에 들어와서 같은 길을 꿈꾸고 있는 동기들과 이렇게나 많이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기를 희망하
고 있는 만큼 서로 격려하고 알아가면서 깊은 유대를 쌓아서 사회에 나가서
도 서로 기억하면서 즐거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오버워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오버워치를 좋아하시는 분
들은 꼭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